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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의 이성교제 묘사와 가족 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육 은 희

1. 들어가며

노인의 성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시군의 지자체들은 노인의 건전

한 성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 성 상담 센터’, ‘노인 성교육’, ‘노인 데

이트 프로그램’과 같은 노인 성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연천군은 중장기 

노인 미팅 프로그램인 ‘두번째 프러포즈’를 개최하여 독거노인의 이성교제를 주선하였으

며(연합뉴스, 2014.02.26) 의정부시는 노인의 성 체험 및 성 관련 건강지식을 제공하는 ‘노

인 성문화 축제’를 통해(경향신문, 2013.12.17) 노인의 성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일련의 움직임들은 노인들의 성적 욕구가 인정받아야 할 권리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의 성을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단절되거나 배우자 또는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

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가진다. 따라서 단절된 사회관

계를 회복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내

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노인들은 이성교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얻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데(김현덕ㆍ김미원, 

2013), 이러한 과정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 역시 이성교제가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필요한 요인임을 지각

하고 있지만(이예종ㆍ장진경, 2002)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는 미디어가 재현해내는 노인 이미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드라마 속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그려지거나 시대적으로 뒤

쳐진 권위적 연장자로 특징지어지며(박주연ㆍ김숙, 2013; Cohen, 2002; Gerbner, Gross, 

Signorielli, & Morgan, 1980)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주체로 기능하기보다 ‘노인’이라는 

호명으로 지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동옥, 2011). 즉 드라마가 재현해내는 노인 이미지는 

몇몇 고정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들은 노인들에게 주변인 또는 할아버지/할

머니, 아버지/어머니와 같은 가족 구성원 이외의 의미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에서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았던 ‘노인의 성’에 주목하여 노인의 이성교

제가 미디어 안에서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는지, 노인의 이성교제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

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TV 드라마 속 노인들의 외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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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와 이성관계, 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묘사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추가적

으로 각각의 이미지 재현에서 시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0년대 초반

과 2010년 이후에 방영된 드라마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수행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미디어와 노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3 -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연구결과들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재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일한 계층 안에서도 차별적 이미지 재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연령 역시 노인의 이미지 재현방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연령을 기준으

로 연소 노인(young-old)인지, 중고령 노인(middle-old)인지, 고령 노인(old-old)인지에 따라 노

인에 대한 상이한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Hummert, Garstka, Shaner, & 

Strahm, 1994). 연소노인은 65-74세, 중고령 노인은 75-84세, 고령 노인은 85세 이상의 연령

을 가진 노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장경태, 2006, 20쪽), 허멀트와 동료들(Humert et la., 1994)

은 노인의 특징을 황금노년(golden ager), 완벽한 할머니/할아버지(perpect grandparent), 진

보적인 지도자(liberal, matriarch/patriarch)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 심각한 장애(severely 

impaired), 의기소침(despondent), 성질이 포악한(serew/curmudgeon), 자기중심적인

(self-centered)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분류한 뒤 각각의 특징들이 연령과 어떠한 연관

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대가 낮은 노인들은 긍정적 이미지와 연관성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은 노인들의 경우 부정적 이미지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 한다. 노인의 연령대에 따른 미디어에서의 노인 이미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려우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65세 이하의 노인들에 비해 주변인물로 그려지거나

(Cassata & Irwin, 2013, 225쪽) 등장 빈도가 현저하게 낮았다는 연구결과(Downing, 1975, 

Cassata & Irwin, 2013, 217쪽에서 재인용)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이미지가 더욱 부정

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외에 사회경제적 지위(Kessler, Rakoczy, & 

Staudinger, 2004; Patricia & Jessica, 1988), 인종(Patricia & Jessica, 1988) 역시 노인의 이미

지 재현방식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생산해내는 노인 이미지는 사회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에

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하우드(Harwood, 1997)는 텔레비전의 이미지 

재현이 자아정체성에 관여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를 가진다(Tajfel & Terner, 1979). 내집단의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긍정

적 집단정체성은 형성될 수 없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의 획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미디어가 재현해내는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 스스로를 가치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 사회활동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종합해 봤을 때, 미디어 속의 노인들은 신체적ㆍ경제적으로 결여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들은 물론 노인 스스로에게도 노인집단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을 갖게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가 노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노인 

계층을 바라보는 주류사회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미디

어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이외에 미디어가 축소하고 있는 특성들을 고찰하는 것 역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적 권리에 대한 외면은 특정 계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

어 논의의 대상에서조차 배제시킬 수 있다는 데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2) TV 드라마와 노인의 성 이미지 

노인의 성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온 측면이 있다. 대중들은 노인들

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며(양정혜, 2011) 드라마는 대중들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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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드라마는 노인의 사랑보다 젊은 

남녀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며 여기서 노인들은 젊은 남녀의 사랑을 지지하거나 반대 또는 

이들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주변인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드라마에서 배제된 노인

의 성은 노인으로 하여금 ‘나이 든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하며(이경숙, 2012) 

성적 대상과는 거리가 멀거나 노인의 성을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하게 하는 데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친다. 

노인의 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년학이나 사회복지학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의 성 태도, 

성 인식, 성 문화(박미현ㆍ박명화, 2010; 서정애, 2012; 이승재ㆍ이연숙ㆍ김양이, 2013; 조임

현, 2011; 최유호ㆍ김윤정ㆍ김용미; 2010), 노인들의 성 문제 해소 방안(김홍란, 2003; 김양이

ㆍ송기오, 2010), 노인의 성생활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박영신 외, 2000; 박일연ㆍ노길희, 

2006; 방영숙ㆍ남기민, 2009) 등을 고찰해 왔다. 연구들은 노인들도 성인 남녀와 유사한 수

준의 성적 욕구를 가지며 적정 수준의 성 경험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위 논의들은 노인들의 이성교제나 성 관련 행동

이 개인적ㆍ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임을 입증하지만 드라마 속의 노인들에게도 동등한 성

적 권리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00년대 드라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노인의 이성교제나 재혼 문제가 드

라마의 소재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5년을 기점으로 <열아홉 순정>, <엄마가 

뿔났다> 등 노인의 로맨스를 부분적으로 다룬 드라마들이 나타났고 2010년 이후에는 <당신

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남주나>와 같이 노인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드라마들이 

대중들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김민정, 2014.02.04). 영화 <죽어도 좋아>는 노인의 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례로(변진경, 2010.06.23) 미디어가 노인을 성적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

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노인의 성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드라마에서 발견되는 변화들은 노인의 성에 관한 사회적 시선이 관대해졌음을 추측하게 

하지만 이것이 성적 권리의 획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

다. 노인의 성을 주제로 한 콘텐츠에 대중들이 열광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며 노인을 전면에 내세운 드라마 내에서도 노인 이미지에 대한 은유적 왜곡은 발견

된다(박우성, 2012). 노인의 광고출현 비중이 증가했지만 식품이나 보험 이외에 뷰티, 건강 

관련 광고의 모델로는 선호되지 않는다거나(Roy & Horwood, 1997) 드라마에서 노인이 차지

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그 수준은 젊은 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연구결과

(양정혜, 2011)는 노인의 성이 여전히 편향된 관점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의 

이성교제를 그린 드라마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역시 노인의 성이 보편적이지 않

은 일임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에서의 노인 성 이미지가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려우나 몇몇 연구들은 질적 고찰 및 내용 분석을 통해 노인의 ‘몸’이 미디어 안

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나이는 젊음을 중심으로 

한 세대 간 경계 짓기, 차별과 배제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젊은이들은 

미디어 속 노인 이미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연령차별을 내면화 시킨다(이경숙, 

2012). 여성의 경우 육체적 매력과 출산 능력이 강조된 가부장 사회의 희생자로 묘사되기도 

하는데(홍지아, 2010) 여성의 성적 매력에 대한 지나친 편향은 나이든 여성을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소외된 계층으로 평가 절하시키는 단서가 된다(홍지아, 2011). 실제 워드

(Ward, 1995)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용분석 한 결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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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을 강조하는 듯한 메시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 고정된 성 이미지가 어린 시청자들의 성적 신념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Brown, 2010) 미디어가 표방하는 성적 이미지는 노인의 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스테레오타

입 형성에 기여한다. 종합해 봤을 때,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성 담론은 신체적 매력, 생식적 

기능을 바람직한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노인의 성을 바람직하지 않거나 결핍

된 행위로 인식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디어의 현실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특정 이미지가 대상에 대한 다

양한 속성들을 단순한 형태로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질화 된 이미지는 주류사회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으로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Gerbner, 

Morgan, & Singorielli, 1986) 시청자의 태도, 신념, 가치를 주류화 된 관점으로 귀속시킨다(배

현석, 2005, 162쪽). 몇몇 연구들은 젊은이들이 노인의 이성교제나 재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예로 서병숙ㆍ김혜경(1998)은 기혼자녀들이 노

인 부모의 재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혼 자녀 대부분

에게 노인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발견되었으나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노인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로 관계상의 적응, 갈등, 

부양의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한 연구는 노인재혼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

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보고한다. 한 예로 이영숙ㆍ박경란(2012)은 노인재혼에 대한 대학생

들의 태도를 ‘진보적 수용’, ‘현실적 수용’, ‘보수적 수용’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 어떠한 유형의 태도가 두드러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재혼을 긍정적

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진보적 수용’ 태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노

인재혼을 수용하되 노인재혼이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삶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지 않

는다는 ‘보수적 수용’ 태도의 비중은 가장 낮았다. 위 연구들의 경우, 노인 재혼에 대한 

인식을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등 시기에 따라 

노인의 재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노인 전반에 대한 재

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과 달리 어머니의 재혼에 한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나

타났다는 연구(서병숙ㆍ김혜경, 1998)는 미디어 내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에 대한 차별적 성 

이미지 재현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박주연ㆍ김숙, 2013; 이동옥, 2011; 홍지아, 2010)와도 맥

락을 같이 한다. 다만, 미디어 속 노인의 이성교제 묘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미디어가 재현해내는 노인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 안에서 노인의 이성교제와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가족구성원들

의 반응이 어떠한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지, 시기에 따라 각각의 묘사방식에서 차이가 나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속에서 발견되는 노인들의 외적 이미지 및 

이성교제 표현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반응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분

석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성적 주체로서 노인 계층을 바라보는 가족구성원들의 인식 및 노

인 당사자의 생각이 드라마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는지 알아고자 하였다. 일련의 과

정들은 노인의 이성교제를 바라보는 수용자들의 인식과 미디어 재현방식의 관계를 고찰하는 

후속 연구들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나아가 안정적인 노인 성문화 정착을 위한 노

력으로 노인 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것이다. 위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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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드라마 제목 방송사 방영기간 방송회분
분석에 

포함된 회차

2000-2006

한강수타령

다이아몬드의 눈물

열아홉 순정

진짜진짜 좋아해

MBC

SBS

KBS

MBC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51회

21회

167회

34회

10회

8회

25회

8회

2010-2014

민들레 가족

수상한 삼형제

천번의 입맞춤

사랑해서 남주나

MBC

KBS

MBC

MBC

2020년

2009-2010년

2011-2012년

2013-2014년

50회

70회

50회

50회

10회

10회

10회

10회

<표 1> 분석대상

연구문제 1. 드라마 속 노인들의 외적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드라마 속 노인들의 이성교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드라마 속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떠한 형태로 묘사

되는가?

연구문제 4. 드라마 속 노인들의 이성교제 및 가족구성원들의 반응에 대한 묘사는 시대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TV 드라마에 나타나는 노인의 이성교제, 재혼, 성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

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KBS, MBC, SBS에서 방영된 가족 드라마를 분석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TV 드라마에서의 노인 이성교제, 재혼, 성 이미지에 대한 시대별 

비교를 실시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방영된 드라마 중 2000-2006년과 2010-2014년에 방영된 

드라마를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둘째, 방송사 홈

페이지 및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등을 통해 영상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드라마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60세 이상의 남녀가 연인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또는 연인 중 

적어도 한 명이 60세 이상의 연령대로 묘사되는 드라마를 선택하였으며 남녀 중 한 명만이 

노인인 경우 노인이 아닌 대상은 외적 이미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노인의 사랑을 

주요 주제로 다룬 드라마(예: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주제의 특수성으로 연구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드라마의 경우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섯째, 노인의 이성교제, 

재혼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두 명의 연인(노인) 중 적어도 한 명이 가족구성

원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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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을 통해 총 8편(91회, 4,788분)의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연인 간 관계, 가족관계에

서의 반응, 개인의 생각 등 각각의 장면에서 묘사되는 이미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분석단위는 scene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2) 분석방법

분석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노인의 이성교제와 이성교제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코딩시트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출하기 위해 2명의 코더(corder)가 코딩항목에 대

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코더의 주관적 견해가 분석에 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자 

각 분석문항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였다. 코더 간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 2편의 드

라마를 대상으로 연습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코더 간 상호일치도(percent agreement)를 측정

하여 코더 간 일치하지 않는 문항에 대한 훈련을 반복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설정된 드라마

의 18%에 해당하는 13회분을 추출하여 코더 간 신뢰도(Cohen’s Kappa)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80 이상의 수치가 도출되어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3) 분석항목

(1) 외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는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신체적 특징 및 외모에서 발견되는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류희선ㆍ조선아ㆍ양천효ㆍ유홍식(2011)이 사용한 외적 특정 척도를 이용하

였다. 구체적으로 외모(매력적임/보통/못생김), 건강상태(건강함/보통/나약함)등 신체적 이미

지에 대한 2개 항목과 외적 이미지로서 옷차림(단정함/멋스러움/촌스러움/초라함)에 대한 1

개 항목을 포함하였다. 3개 문항을 남성노인과 여성 노인으로 나누어 총 6개 문항에 대해 

측정하였다.

(2) 이성교제 특성

이성교제 특성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연인 간 관

계 묘사를 의미한다. 노인의 이성교제를 다룬 연구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특징들

을 살펴본 선행연구(김선영, 2009; 류희선 외, 2011; 박주연ㆍ김숙, 2013; 전성희, 2011)를 참

고하여 이성교제 특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 문항은 애정표현(적극적/보통/소극

적), 관계묘사(행복함/코믹함/진지함/갈등적임), 데이트(만남) 장소(집/노인정 및 동네/외부 식

당/영화관ㆍ극장/길거리), 스킨십(손잡기/어깨동무/포옹/입맞춤/성관계/스킨십 없음) 등 4개였

다.

(3) 가족의 태도

가족의 태도는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과 태도 그리고 관련 장면에서의 분

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과 가족이 함께 등장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문항은 박주연ㆍ김숙(2013),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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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등의 연구와 노인의 이성교제 및 재혼을 다루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귀납적 접근

방법을 통해 도출하였다. 

문항은 이성교제 및 재혼에 대한 태도(이성교제 찬성/이성교제 반대/이성교제 찬성ㆍ재혼 

반대/이성교제ㆍ재혼 모두 찬성/이성교제ㆍ재혼 모두 반대), 이성교제-가족반응 장면의 분위

기(화목함/코믹함/심각함/갈등적임/무관심), 재혼-가족반응 장면의 분위기(화목함/코믹함/심각

함/갈등적임/무관심) 등 3개였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및 이성교제 상대에 대한 평가의 경우 3점 척도로서 태도 1(아름답

다/중립/추하다), 태도 2(축하할 일이다/중립/낯부끄럽다), 태도 3(바람직하다/중립/바람직하지 

않다), 태도 4(도덕적이다/중립/비도덕적이다)와 평가 1(긍정/중립/부정), 평가 2(순수하다/중립

/불순하다), 평가 3(책임감있다/중립/무책임하다), 평가 4(능력있다/중립/무능력하다) 등 8개였

다. 

(4)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

성 이미지는 성적 매력의 표현 및 성적 욕구에 대한 개인과 타인의 태도에 해당한다. 분

석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 이미지에 관해 고찰한 선행연구(방영숙ㆍ

남기민, 2009; 이경숙, 2012; 이동옥, 2011; 전성희, 2011; 홍지아, 2010)를 참고하였으며 이후 

실제 드라마와의 비교분석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드라마의 특성상 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장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적 욕구를 

‘이성과의 만남을 포함하여 스킨십, 성관계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한 후 측

정을 시도하였다. 하나의 scene에서 데이트, 스킨십, 성관계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성관계, 스킨십, 데이트 순으로 중요성을 부가하여 코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데이트와 

스킨십 욕구가 모두 나타날 경우 스킨십을 기준으로, 스킨십과 성관계 욕구가 함께 나타날 

경우 성관계 욕구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구성된 문항은 노인의 사랑에 대한 관념(노인도 

사랑을 할 수 있다/노인은 사랑을 할 수 없다/노인도 사랑을 할 수 있으나 이해할 수는 없

다), 성적 욕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생각(자연스러운 일이다/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바람직

하지는 않다/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적 욕구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자연스러운 일이다/자연

스러운 일이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등 3개였다. 

4. 연구결과

1) 외적 이미지

시기에 따라 노인의 외적 이미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외모, 건강상태, 옷차림, 머리스타일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 옷차림(남:χ²=98.632, df=3, p=.001/여:χ²=99.994, df=3, p=.001)과 머리스타일

(남:χ²=24.401, df=1, p=.001/여:χ²=6.761, df=1, p=.001)에서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옷차림의 경우, 먼저 남성은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 모두 ‘단정하다’의 비중이 

각각 62.4%(88장면), 75.0%(123장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2000년대 초반의 경우 ‘초라하

다’ 29.1%(41장면), 2010년대 초반의 경우 ‘멋스럽다’가 25.0%(41장면)로 2000년대 초반

에 비해 2000년대 초반의 남성 노인들의 옷차림이 더욱 긍정적인 형태로 묘사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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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 여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단정함
88 123 18 54

62.4% 75.0% 18.0% 37.8%

멋스러움
0 41 0 51

0.0% 25.0% 0.0% 35.7%

촌스러움
12 0 21 27

8.5% 0.0% 21.0% 18.9%

초라함
41 0 61 11

29.1% 0.0% 61.0% 7.7%

합계
141 164 100 143

100.0% 100.0% 100.0% 100.0%

χ²=98.632, df=3, p=.001 χ²=99.994, df=3, p=.001

<표 2> 옷차림

알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촌스럽다’와 ‘초라하다’에 대한 비율이 

각각 21.0%(21장면), 61.0%(61장면)로 높았던 반면 2010년대 초반에는 ‘단정하다’와 ‘멋

스럽다’가 각각 37.8%(54장면), 35.7%(51장면)로 유사한 수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다. 

외모와 건강상태에서는 연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외모가 매력적

이거나 보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고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의 비율이 ‘보통이

다’, ‘나약하다’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드라마 속 노

인의 연령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노인들은 대부분이 

65-74세에 해당하는 연소노인이었고, 특히 여성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연령으로 묘

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노인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노인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노인이 선호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종

합해 봤을 때, 노인의 외적 이미지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010년대 초반에 더욱 긍정적으

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이성관계 특성

노인의 이성관계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해 애정표현, 관계묘사, 데이트 

장소, 스킨십 등에 대한 시기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관계묘사(χ²=32.992, df=3, 

p=.001), 데이트 장소(χ²=47.502, df=4,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관계묘사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행복하다’(20장면, 41.7%)와 ‘코믹하다’(15장면, 

31.3%)의 비중이 두드러졌던 반면 2010년대 초반에는 ‘행복하다’(47장면, 55.3%) 이외에 

‘진지하다’(20장면, 23.5%), ‘갈등적이다’(18장면, 21.2%)의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10년대 초반에 진지하거나 갈등적인 관계묘사가 두드러진 것은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의 드라마에서 노인의 이성관계가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된다. 또한 2000년대 초반의 드라마에서 노인의 이성관계에 대한 코믹한 분위기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2010년대 초반에 비해 2000년대의 드라마가 노인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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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전체

행복함
20 47 67

41.7% 55.3% 50.4%

코믹함
15 0 15

31.3% 0.0% 11.3%

진지함
3 20 23

6.3% 23.5% 17.3%

갈등적임
10 18 28

20.8% 21.2% 21.1%

합계
48 85 133

100.0% 100.0% 100.0%

χ²=32.992, df=3, p=.001

<표 3> 관계묘사

구분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전체

집
3 0 3

6.3% 0.0% 2.3%

노인정 / 동네
33 15 48

68.8% 17.6% 36.1%

외부 식당
10 33 43

20.8% 38.8% 32.3%

영화관/극장
2 13 15

4.2% 15.3% 11.3%

길거리
0 24 24

0.0% 28.2% 18.0%

합계
48 85 133

100.0% 100.0% 100.0%

χ²=47.502, df=4, p=.001

<표 4> 데이트(만남) 장소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데이트 장소의 경우, 시기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먼저 200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이 노인정이나 동네(33장면, 68.86%) 등 거주지 주변에서 만남을 가졌던 것과 달리 

2010년대 초반에는 ‘외부 식당’(33장면, 38.8%)이 데이트 장소로 묘사된 경우가 가장 많았

고 ‘노인정/동네’(15장면, 17.6%), ‘영화관/극장’(13장면, 15.3%)의 비율이 유사하게 높았

다. 이는 2000년대 초반의 드라마들에 비해 2010년대 초반의 드라마들이 젊은층과 유사한 

형태로 노인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기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애정표현에서는 전체적으로 2000년

대 초반에 비해 2010년대 초반에서 적극적인 애정표현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또한 몇몇 장

면에서 ‘손잡기’와 ‘포옹’ 등의 스킨십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스킨십이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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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전체

화목함
30 0 30

28.6% 0.0% 15.2%

코믹함
30 0 30

28.6% 0.0% 15.2%

심각함
12 23 35

11.4% 25.0% 17.8%

갈등적임
11 13 24

10.5% 14.1% 12.2%

무관심
22 56 78

21.0% 60.9% 39.6%

합계
105 92 197

100.0% 100.0% 100.0%

χ²=77.926, df=4, p=.001

<표 5> 이성교제-가족반응 관련 장면 분위기

은 경우가 많아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노인의 신체적 접촉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

다. 

3) 노인의 이성교제 및 재혼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다음은 노인의 이성교제 및 재혼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

해 시기별 이성교제 및 재혼에 대한 태도,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이성교제 상대에 대한 평

가, 이성교제-가족 반응 관련 장면 분위기, 재혼-가족 반응 관련 장면 분위기 등에 대한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성교제-가족 반응 관련 장면 분위기(χ²=77.926, df=4, 

p=.001), 재혼-가족 반응 관련 장면 분위기(39.302, df=4, p=.001)에 대한 항목에서 시기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이성교제-가족반응 관련 장면의 분위기는 노인의 이성교제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어

떠한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2010년대 초반에는 심각하게 다루어지거

나(23장면, 25.0%) 갈등적(13장면, 14.1%) 또는 특정한 분위기가 없는 형태로 묘사되는 경우

가 많았다. 이와 달리 2000년대 초반에는 ‘화목하다’(30장면, 28.6%), ‘코믹하다’(30장

면, 28.6%)가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이성관계 묘사

에 관한 분석에서 2000년대 초반, 코믹한 이미지가 두드러졌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즉, 2000년대 초반의 드라마는 노인의 이성교제를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다루

기보다 재미를 위한 요소로 구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재혼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이성교제가 언급되는 장면보다 부정적인 이미지 

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노인의 재혼을 갈등적(43장면, 41.0%)으로 묘

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2010년대에는 ‘갈등적이다’(21장면, 34.4%) 이외에 ‘심각하다’(17

장면, 27.9%)의 비율 역시 높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화목하다’(23장면, 21.9%)와 ‘코믹

하다’(19장면, 18.1%)에 대한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

로 2000년대 초반의 드라마들이 노인의 재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러한 관점이 

드라마 속 가족 구성원에게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12 -

구분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전체

화목함
23 0 23

21.9% 0.0% 13.9%

코믹함
19 3 22

18.1% 4.9% 13.3%

심각함
12 17 29

11.4% 27.9% 17.5%

갈등적임
43 21 64

41.0% 34.4% 38.6%

무관심
8 20 28

7.6% 32.8% 16.9%

합계
105 61 166

100.0% 100.0% 100.0%

χ²=39.302, df=4, p=.001

<표 6> 재혼-가족 반응 관련 장면 분위기 

이성교제 및 재혼에 대한 태도에서는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 모두 이성교제와 재혼을 모두 반대하거나 이성교제만을 찬

성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는 노인의 이성교제, 재혼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가 일관되

게 부정적임을 의미하며 또한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수용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와 이성교제 상대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성교제나 이성교제 상대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분명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재혼의 문제로 확대될 경우, 부정적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 노인의 성에 대한 가족 및 노인 당사자의 인식

시기에 따른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노인의 사랑에 대한 관념(χ

²=6.782, df=2, p=.034)과, 성적 욕구에 대한 노인 당사자의 생각(χ²=4.806, df=1, p=.028)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노인의 사랑에 대한 관념의 경우,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 모두 ‘노인은 사랑을 

할 수 없다’(2000년대 초반:50장면, 60.2%/2010년대 초반:46장면, 64.8%)의 비중이 압도적으

로 높았다. 또한 2000년대 초반(10장면, 12.0%)에 비해 2010년대 초반(16장면, 22.5%)에서 

‘노인도 사랑을 할 수 있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과거에 비해 노인의 사랑에 대한 관념

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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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전체

노인도 사랑을 할 수 있다
10 16 26

12.0% 22.5% 16.9%

노인은 사랑을 할 수 없다
50 46 96

60.2% 64.8% 62.3%
노인도 사랑을 할 수 있으나 

이해할 수는 없다

23 9 32

27.7% 12.7% 20.8%

합계
83 71 154

100.0% 100.0% 100.0%

χ²=6.782, df=2, p=.034

<표 7> 노인의 사랑에 대한 가족들의 생각

구분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전체

자연스러운 일이다
41 30 71

85.4% 100.0% 91.0%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7 0 7

14.6% 0.0% 9.0%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0 0 0

0.0% 0.0% 0.0%

합계
48 30 78

100.0% 100.0% 100.0%

χ²=4.806, df=1, p=.028

<표 8> 노인의 성적 욕구에 대한 노인 당사자의 생각

드라마 속의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노인의 성적 욕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41장면, 85.4%/2010년대 초반:30장면, 100.0%). 노인의 성적 욕구에 대한 타인

의 생각에서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노인의 성적 욕구를 부자연스러운 일

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성적 욕구에 대한 노인 당사자와 타인 간 확연한 시각차이

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시기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TV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의 이성교제, 재혼, 성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노인의 이성교제, 재혼, 성 문제를 드라마가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지, 이를 

바라보는 가족 구성원들의 관점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최근, 

노인의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드라마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00년대 초반

의 드라마에와 2010년 이후에 제작된 드라마에서 노인 이미지에 대한 변화가 발견되는지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의 이성교제가 나타난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이후의 

드라마 8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노인에 대한 외적 이미지는 2000년대 초반에 2010년대 초반에더욱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옷차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10년대 드라마에서 단정하거나 멋스럽게 묘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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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았고 머리스타일의 경우도 2000년대의 드라마보다 2010년대의 드라마에서 정돈

된 형태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두드러졌다. 외

모와 건강상태에서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분석대상에 포함된 노인

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노

인들은 노인집단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 연구결

과는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특징을 가진, 조건부 아래에서 나

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Peterson & Ross, 1977).

둘째, 노인의 이성관계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 2000년대 초반의 드라마들은 2010년대 초

반의 드라마들에 비해 노인의 이성관계를 코믹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고 데이트 장소에

서는 거주지나 거주지 주변 등 제한된 공간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또한 시기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노인의 애정표현은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형태를 띤 반면 스킨십

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가족들의 반응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성교제 및 재혼 관련 장면 분위기에 한해서 시

기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성교제에 대한 반응에서는 2000년대 초반의 드

라마는 화목하거나 코믹한 분위기가 두드러진 반면 2010년대 초반의 드라마에서는 갈등적이

거나 심각한 분위기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재혼에 대한 반응 장면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났는데, 재혼에 대한 반응은 이성교제에 대한 반응에 비해 좀 더 갈등적이고 심각

하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성관계 및 재혼에 대한 태도에서는 시기별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지만 대부분이 ‘이성교제와 재혼 모두 반대’에 치우쳐져 있어 노인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가족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성에 대한 관념과 성적 욕구에 대한 당사

자의 생각에서 시기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노인에 대한 관념은 대부분이 ‘노인도 사

랑을 할 수 없다’에 가장 많은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적 욕구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성적 욕구에 

대한 타인의 생각과 당사자의 생각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성적 욕구에 대한 

타인의 생각의 경우, 시기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노인의 성적 욕구를 부자연

스러운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드

라마 속에서도 묘사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점에 대한 노인 당사자들의 저항 또한 드라마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 

종합해 봤을 때, TV 드라마에 나타나는 노인의 이성교제, 재혼, 성 이미지는 부정적인 경

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들의 반응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시기에 흐름과 상관없

이 일관되게 부정적이었으며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 역시 편향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다

만,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 노인의 성적 욕구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5 -

*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3.12.17). “나이 들면 성적욕구 감퇴? 틀렸어요” …노인 성문화 축제 열려. 

『경향신문』. Availabl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1312171606381&code=940100

김민정 (2014.02.04). 당당한 중년의 로맨스 대중문화 속에 꽃피다. 『서울경제』. Available: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402/e2014020418320711816

      0.htm

김선영 (2009).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이슈: TV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가 선택한 가족 이



- 16 -

137-171.

이승재ㆍ김연숙ㆍ김양이 (2013). 노인의 성욕구 수준과 성에 대한 태도. 『임상사회사업연

구』, 10권 1호, 1-21.

이영숙ㆍ박경란 (2012). 노인재혼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성 탐구: Q방법론적 접근. 『한국생

활과학회지』, 21권 5호, 849-862.

이예종ㆍ장진경 (2002). 노인의 이성교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이성교제를 하는 

홀로된 노인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권 7호, 141-156.

임명수ㆍ김혜미ㆍ김윤호 (2013.12.13). 어른신들의 갈망, 주책이라 마세요. 『중앙일보』. 

Availabl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385513&cloc=

      olink|article|default

전성희 (2011). TV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와 노년에 대한 인식: 시트콤 <거침없이 하

이킥>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35호, 55-86.

조임현 (2011). 노인의 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52권, 391-417.

홍지아 (2010). TV 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9호, 

122-143.  

Brown, J. D. (2010). Mass media influences on sexuali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9(1), 42-45.

Bryant, J., & Thompson, S.(2001). Fundamentals of Media Effects. NY: McGraw-Hill. 배현석 

(2005). 미디어 효과의 기초. 서울: 한울아카데미. 

Cassata, M., & Irwin, B. J. (2013). Young by day: The older person on daytime serial 

drama. In S. Hana(Eds.), Cross-Cultural Communication & Aging in the United States 

(pp.215-230). London: Routledge.    

Cohen, H. L. (2002). Developing media literacy skills to challenge television’s portrayal of 

older women. Educational Gerontology, 28(7), 599-620.  

Gerbner, G., Gross, L., Signorielli, N., & Morgan, M. (1980). Aging with television: Images 

on 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s of social 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30(1), 37-47.

Gerbner, G., Gross, L., Signorielli, N., & Morgan, M. (1986). Living with television: The 

dynamics of the cultuvation process. In J. Bryant & D. Zillman(Ed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pp.17-40). Hillside, NJ: Lawrence Erlbaum.

Horwood, J. (1997). Viewing age: Lifespan identity and television viewing choic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1(2), 203-213.

Hummert, M. L., Garstka, T. A., Shaner, J. S., & Strahm, S. (1994).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9(5), 240-249.

Jones, C. J. & Rose, D. J. (2005). Physical activity instruction of older adults. 장경태 역 

(2006). 『노인체육』. 서울: 대한미디어.

Kessler, E. M., Rakoczy, K., Staudinger, U. M. (2004). The portrayal of older people in 

prime time television series: The match with gerontological evidence. Aging & 

Society, 24(4), 531-552.

Northcott, H. C. (1975). Too young, too old-age in the world of television. Gerontological 



- 17 -

Society of America, 15(2), 184-186.

Patricia, G., & Jessica, B. R. (1988). Radio vs. television: Their cognitive impact on children 

of different socioeconomic and ethnic groups. Journal of Communication, 38(2), 

71-82.

Peterson, R. T., & Ross, D. T. (1997). A content analysis of the portrayal of mature 

individuals in television commercial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 425-433.

Roy, A., & Harwood, J. (1997). Underrepresented, positively portrayed: Older adults in 

television commercial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5, 39-56.

Tajfel, H. (1979). Individuals and groups in social psycholog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183-190. 

Ward, L. M. (1995). Talking about sex: Common themes about sexuality in the prime-time 

television programs children and adolescents view mos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5), 595-615.


